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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 노조 “사장취임 실력저지”
황두열 사장은 국가정책 반하는 사업 수행 … 가스공사는 준비단계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노조가 청와대에 의해 각각 공사의 사장으로 내정된 황두열 SK 상임고문과 

이수호 LG상사 부회장의 사장 취임을 앞두고 출근저지 등 실력행사에 나설 움직임을 보여 주목된다.

석유공사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11월 9일 또는 10일로 예상되는 사장 취임을 앞두고 출근저지 투쟁을 벌이

기로 했다.

석유공사 노조는 11월3일 조합원 긴급총회에서 출근저지 투쟁을 결의했으며 집행부의 투쟁복 착용, 리본 패

용 등으로 투쟁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유가 안정이라는 국가정책에 반하는 사업을 펼쳤던 황두열 고문이 국가에너지 중추기업인 

석유공사 사장에 취임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의에 따라 출근저지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스공사 노조는 11월9일로 예정된 사장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를 앞두고 8일 오후 대의원대회를 열어 주주

총회 저지투쟁 등에 나설지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조는 이수호 부회장이 사장으로 선임된 직후 면담을 가졌으며 대의원대회에서 면담 내용을 설명한 뒤 대

응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사장 취임과 관련해 어떻게 대응할지 아직 정해진 것은 없으며, 대의원대회를 통해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스공사 노조는 이수호 부회장이 사장 후보로 거론되던 10월31일 성명을 내고 LG 출신의 사장을 절대 수

용할 수 없다며 사장으로 선임되면 법적․물리적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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